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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 주요 변인을 예측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
하였고, SPSS 23.0 프로그램의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어머니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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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1) the predicting career attitudes of multicultural youth, 2) the aim 
was to provide evidence-based data on career and policy development. A survey for a total of 1,335 
multicultural youth and data were analyzed by data-mining decision tree with SPSS 23.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showed satisfaction in life, self-esteem and support for 
mothers' career. Second, In boys,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Based on these results, it 
contains suggestions for career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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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
보를 수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청소
년기의 발달과업이다. Arnett[1]은 청소년기를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면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2,3]도 초기 청
소년기 진로교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하면서 청소년기 진로탐색과 계획 그리고 진로결
정을 위한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에 정부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해 학교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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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진로발달을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교육 및 
학업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정책
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5]. 2017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
유학기제는 청소년에게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진로탐색의 기회가 주어
졌다고 하지만, 인적자원과 사회적자본이 충분한 원주민 
청소년과 비교한다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기회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진로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정부
가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체험격차 해소를 위
해 노력하고 농산어촌 중소도시 등 체험자원 확보가 어
려운 지역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추진[6] 한
다고 해도, 특정 학년 동안 시행되는 이 정책은 다문화청
소년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
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시행되는 다문화청소년의 직
업선택 정보제공 및 체험과 관련된 정책도 바리스타 교
육이나 항공예약 발권시스템(CRS) 관련 자격증 등의 내
용을 다루고 있어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이렇듯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미흡
한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취학 전 
아동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중도입국학생의 한국문화 적
응 혹은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습 능력 향
상[6]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
로욕구 혹은 진로태도에 대한 연구의 충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진로개발역량
[7],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
[8],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9], 진로흥미
와 진로인식[10], 자아인식 및 학업과 진로발달[11]의 연
구가 수행되었지만,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변인 혹은 제
한된 변인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박하나 
등[3]은 기존의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지만, 다문
화청소년의 진로욕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과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함께 인터뷰 한 
점, 인문계학생은 서울을, 특성화고 학생은 경기도를 조
사하는 등 환경적 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 
전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전혜숙 등
[12]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을 살펴보았

는데, 이 또한 다문화 특수성으로 지목되는 이중문화 수
용성이 배제되었고, 진로와 관계가 깊은 학업성적, 희망
교육수준 그리고 성취동기 등에 대한 변인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지 않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의 주요 
변인을 예측하는데 제약이 있다. 또한 학업수준과 진로
발달[13]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상징적 의미 구
조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
달 욕구에 대해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진행한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현
황조사[14]에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욕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일선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는 것
이 자칫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학령기 진입하
는 다문화자녀가 10만 여명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다문
화 청소년의 진로태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현
상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관련된 개
인변인과 다문화변인, 진로 및 학교적응 등 변인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아 진로태도 주요 예측요인을 도출하고 다
문화청소년의 진로정책 및 교육현장에서 진로상담과 교
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주요 변인을 예측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은 어떠한
가?

둘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
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data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 data는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총6차에 걸쳐 조사한 종단적 패널 자료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6차년도 패널을 사용하
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에 사용된 데이터 중 외국인 아
버지 설문조사는 한국인 어머니에 의해 작성되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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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 모형 

아버지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연
구에서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sample은 제
외한 패널 1,283명만 선택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진로태도
다문화청소년 진로태도를 측정을 위한 문항은 장래에 

할 일을 정해놓은 정도, 진로를 확실히 경정하는 정도 등 
긍정적 진로태도 문항과 진로 선택에 따른 혼란, 진로 미
결정 등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5]. 데이터마이
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위해 군집분석 후 평균값으로 범
주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2 예측변수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특

성, 개인특성, 환경특성 변인을 살펴보았다[15]. 다문화 
특성 변수로 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 수용성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수로 삶의 만족,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및 위
축, 성취동기 및 성적만족도, 학교성적을 사용하였다. 다

문화청소년의 환경특성 변인으로 가정환경은 가족지지, 
부모양육태도, 부모진로지지, 부모학력을 사용하였고, 학
교환경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 변인을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예측모형을 탐색하기 위

해 SPSS 23.0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 중 CHAID(Chi-Sq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분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05(level 
of significance alpha=0.05)수준으로 설정하고, 상위
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위노드 10
과 하위노드 3을 각각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 모형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102

Fig. 2.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 예측 모형 

Fig. 1과 같이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
서 진로태도는 38.9%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었
을 때, 전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삶의 만족’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
감, 어머니의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삶의 만족이 높은 경우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
도는 55.2%로 증가하였고, 삶의 만족이 높고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는 58.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어머니의 진로지지
가 낮은 경우 진로태도는 63.8%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
적인 삶에 대한 만족수준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
의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진로태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진로
지지는 진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지지는 자신에 대한 지나
친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진로지지
가 높을수록 여성 청소년의 진로태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에 대한 최종 결과는 Table 
1의 이익도표로 확인한다. 즉, 다문화 여자청소년의 진로
태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9번 마디로 어머니 진로지지가 

낮은 경우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번 마디는 어머니 
진로지지가 높은 경우 진로태도가1.05 (105.4%)배 증가
하였으며, 4번 마디는 사회적위축이 보통이거나 낮은 경
우 진로태도는 95.5%로 나타났다.

Node Node Gain Response IndexN(명) % N(명) %
9 127 19.5% 81 32.0% 63.8% 163.9%
10 39 6.0% 16 6.3% 41.0% 105.4%
4 277 42.6% 103 40.7% 37.2% 95.5%
7 164 25.2% 48 19.0% 29.3% 75.2%
5 17 2.6% 4 1.6% 23.5% 60.5%
8 26 4.0% 1 0.4% 3.8% 9.9%

Table. 1. Gain Chart for Career attitud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female students)

3.2 다문화남학생 진로태도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
서 진로태도는 39.3%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었
을 때,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
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다음으로 ‘우울’ 순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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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는 45.5%로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우 진로태도는 52.8%
로 증가하였다. 이는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는 자아
존중감이 높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높
게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에 대한 최종 결과는 Table 
2의 이익도표로 확인되는데,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
가 가장 높은 경우는 6번 마디로 우울이 낮은 경우로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9번 마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
은 경우 진로태도가 1.08(108.4%)배 증가하였으며, 5번 
마디는 우울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는 82.6%로 나타났다.

Node
Node Gain

Response Index
N(명) % N(명) %

6 286 45.2% 151 60.6% 52.8% 134.2%

9 68 10.7% 29 11.6% 42.6% 108.4%

5 160 25.3% 52 20.9% 32.5% 82.6%

8 22 3.5% 7 2.8% 31.8% 80.9%

10 25 3.9% 4 1.6% 16.0% 40.7%

7 72 11.4% 6 2.4% 8.3% 21.2%

Table. 2. Gain Chart for Career attitud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male students)

4. 결론 및 제언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를 예측하는 변인
을 도출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
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이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어머니 진
로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다
문화여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태도가 더 높게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
게 생각하는 분야일수록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주장한 Lent와 동료들[6]의 주장을 지지함과 동시
에 청소년기 진로태도가 삶의 만족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진
학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삶
의 만족이 진로태도 예측의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된 것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로지
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여학생의 진로태도는 감소되었다. 

이는 부모지지가 흑인계 미국인 청소년의 진로확신성에 
영향을 준다는 Constantine 등[16]의 주장과 상반된 결
과이지만, 부모지지와 간섭이 높고 관여가 낮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이 낮다는 연은모와 최효식[1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
과 과잉기대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Sharm[18]의 주장을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지원은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의 동기부여를 제공
[8]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
로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하지만, 한국 언어와 문화가 서툰 다문화가정 어머
니에게 자녀에 대한 진로지지는 매우 어려운 과업일 수 
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
머니 상당수가 자녀의 학업과 진학 및 진로 등에 대한 정
보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
거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진로지지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다문화 여학생의 삶의
만족 수준이 낮고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 예
측 비율이 감소하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진로태도 예측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신의 미래에 대
한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웃돌고 
있어 명실상부 다문화사회로 볼 수 있다. 원주민과 다문
화가족이 함께 공생하고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수용성이 기반이 된 세계시민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민족에 대한 이해교육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의식 
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대상의 
인간존엄 및 세계시민의식 교육 연수가 상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의 주요 예측요
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
로결정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21]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
이 낮아도 성취동기가 높고 학교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는 진로태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청
소년의 진로태도 향상에 중요한 변인이지만 자아존중감
이 낮아도 성취동기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학교생활 적
응이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다문화 남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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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태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다. 이
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우 진로태도가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
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혜숙 등[11]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우울이 청소년의 진로와 관계가 깊다는 
기존연구[22]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렇듯 다문화청소년
의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 예측요인이 다소 상이하게 도
출된 것은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담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다문화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 및 제공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있어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진로지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문
화 그리고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어머니들이 
자녀의 진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둘째, 다문화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한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
역의 경우 전문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없지만 농어촌지
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진로교육 전문 강사 발굴이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이하여 도·농간 격
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함
께 진로교육 전문 강사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양성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및 사회문
화 심리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역에 따
라 차이가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건강가정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전
문상담사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 지역의 보건소가 함께 연계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비
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의 차이가 나타난 만
큼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함
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하나의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요변인
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더

욱이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의 차이를 밝
혀낸 것은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과 관련된 정책마련에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각 변
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이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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